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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노동법개정과여성노동자의문제

ii.여성운동단체를탐방하고활동내용분석

아니 게 책을 위한 세미세미나 교재가 너무 난해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본의

나 글차를 이해하는 데에 너무 많이 지쳐버린 것 같다. 위에나나 글자를 이해한는 데에 너무 많이 지쳐버린 것 같다. 위에 나온 책은 기본적으로 읽

어야 할 책이므로 잘 읽었으면 좋겠다. 발췌독이므로 그렇게 지겹지는 않을 꺼라는 생각

이 든다.

이번 세미나가 이전과는 다르게 현재 유통되는 담론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에 촛점올

맞추어보려고 한다. 실제 우리가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 이상의

현실의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준비 과정인 것이다. 일단 노동법과 여성운동단체에 대한

탐방 분석이 들어가 있는테 이의에 개인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들어갈 수 있다.

2 외부 활동 계획

여성의 문제라는 것들이 일상의 문제라는 것들은 세미나 속에서 꾸준히 문제제기 되었

다. 과연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웬,

거창한?) 현장 활동을 통해서 문제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속에서 매춘지역

활동을 같이 해보려한다. 일단 방학중 참누리와의 연계를 통해 the other 의 활동에서 이

후 여성 자치 연합의 계속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면한다. (지영이와 지현이가 섭외를

1) 여성의 삶, 일상은 역사라는 틀에 담겨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언제나 계급이나 민족으로 이야

기 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시민 노동자 등의 이름으로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잊어야만 했을지도 모

른다. 실제 성폭력의 역사라는 책을 보더라도 그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언제나 민족, 국가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 속에서 정의, 평화 등을 위한 전쟁들이 있었고, 여성들에게는 수많은 폭력이 가

해져 왔다. 그러나 대의를 위한 전쟁들과 국가 수립 속에서는 성폭력과 그것을 둘러싼 여성의
수난사는 언제나 묻혀져 버릴 뿐이다. 이것이 바로 주류(그것이 비록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다하

더라더)역사가 갖는 환상이고 오류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문제제기를 하고 동시에 여성의

역사를 발굴해내는 작업올 해야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성의 역사가 갖는 의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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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 T 계획

일단 the other 내부의 기획단은 꾸려졌으나 무엇을 할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있지 않은 상태이다. 일단 2월(17,18일)에 학교 . 학생회 차원에서 하는 오티를 준비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 3월에 여성자치연합 독자적으로 캠프나 교양학교를 준비하

려한다. 3월의 행사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공간 확보는 1월 초쯤 끝나야한다고 한다.

4 이월gl 문제

선거 만큼 힘든 문제가 아닌가...

위원장을 뽑느냐 마느냐, 또 누가 되느냐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다. 다음 학번

들이 내년 준비를 하고 주체로 서는 과정에 ‘위원장’이라는 것이 존재하게될 뿐이다. 내

년에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의 구체적인 고민이 있다면 위원장은 필요없을지도 모른다.

또 만일 위원장이 선출되더라도, 위원장을 하나 달랑 세워두고 우리 스스로 중앙 집권적

권력을 상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한다.

어쨌든, 빨리 이 문제의 때듭올 지었으면하는 것이 모두의 바램일 것이다.


